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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체험

● 2025년 3월 20일 오전 7시 45분.
● 자전거로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하고 있던 (구) 
청년논객.

● 내 앞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허공을 향해 고함을 지름.
● 옛날에는 그냥 술이 좀 취했다,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 라고 
생각.

● 요즘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마약인가?' 임
●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 예전에는 누가 상태 안 좋아보이면 잘 도와주던 성격인 나도, 
요즘은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피하게 됨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잡고 보니 차량서 마약 발견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뉴스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 마약'

'단순 주취자인 줄 알았는데 마약'



전국 하수에서 4년 연속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하수 역학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조사 결과,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지난해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14.40㎎으로, 조사가 시작된 2020년 24.16㎎보다는 줄었다.

그런데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에서 2022년 0.40㎎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43㎎으로 3배 이상 늘었고,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세종에서도 처음으로 검출됐다.

"4년 연속 전국 하수도에서 마약 성분 나왔다…코카인 검출량 3배 ↑", 조선비즈, 2024년 5월 29일.

실제로 마약이 만연해진 대한민국





마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 마약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불법 사업자(aka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림
● 그들이 사회 인프라를 악용하되 세금은 내지 않고 더 많은 중독자 양산
● 정상적인 대화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 마약 중독자 만연
● 시민들끼리 서로 믿고 돕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게 함
● '카페에 지갑과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됨
● '저, 괜찮으세요?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세요' 같은 말을 할 수 없음.
●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마약은 수많은 범죄의 linchpin.
●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단호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마약 수사를 위한 범죄 예방 검거 체계 강화
● 검수완박이라는 이상한 '개혁'을 원점 검토하고 복귀해야.
●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시스템 정비
● 마약이라는 값싼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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